
Pfizer, 비핵심사업 매각 추진
제과·면도용품 자회사 50억달러에 … 자사주 100억달러 매입

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 [비아그라]로 유명한 미국 Pfizer는 6월27일 제과·면도용품 등 비핵심사업 분야를

매각하고 100억달러를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화이자는 핵심사업인 제약업에 주력하기 위해 제과회사 [아담스]와 면도용품을 생산하는 쉭-윌킨슨을 메각

하기로 했다. 월가는 화이자가 비핵심사업 매각을 통해 50억달러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

다.

제약업과 건강관리사업에 주력해오던 화이자는 2000년 경쟁 제약기업인 워너-램버트를 1150억달러에 인수

하면서 제과 및 면도용품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주주들은 2개 사업을 비핵심분야로 여겨왔다.

화이자는 워너-램버트 인수작업이 완료된 2000년 6월19일부터 2002년 6월19일까지 2년간은 지분풀링

(Pooling)법에 따른 회계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2개 사업의 매각을 유보해왔다.

껌 브랜드 [트라이던트]와 [치클레] 및 [덴타인]과 민트향이 함유된 사탕 브랜드 [클로레츠] 등을 생산하는

아담스의 2001년 매출액은 19억달러, 쉭-윌킨슨의 면도용품 매출은 6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.

화이자의 2001년 전체 매출액은 32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.

화이자는 아담스와 쉭-윌킨슨 매각대금을 100억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다. 화이자가 2003

년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면 발행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주당이익(EPS)은 늘어난다.

화이자는 2001년 6월 발표한 1억2000만주의 자사주 매입을 최근 완료했는데 매입자금으로 48억달러가 들어

갔다.

화이자의 2002년 1/4분기 말 보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13억달러이며 단기투자액은 85억달러에 이르고 있

다.

한편, [Craft Food]와 [UK 캐드버리 쉬웝스] 등 제과업 진출을 꿈꿔온 몇몇 관련기업들이 [아담스]의 매입

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.

< Chemical Daily N ews 2002/ 07/ 04>


